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좋음 열악 계

응답률 44.8% 55.2% 100.0%

<표> 한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외국계기업 인식

報 道 資 料
한국 투자환경에 대한 외국계기업 인식 조사

弘報室 : (02)
6050-3602~5

 * 이 자료는 1/13(月)자 夕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 - 통신, 인터넷 등은 1/13(月) 06:00부터

 ※ 문의 : 기업정책팀 강석구 팀장(6050-3461), 송승혁 과장(6050-3490)

 

외국계 기업 55% “韓투자환경 열악해”

 - 대한상의 조사 ... 한국 투자환경 ‘열악’(55%) > ‘좋음’(45%)

 - 기업 2곳중 1곳 “기업관련 입법 외국인투자에 부정적 영향” ... “한국 투자 축소 고려할 수도”(50%)

 - 투자환경 열악한 이유는 ‘정책일관성 부족’(33%), ‘경제변수 변동성’(27%), ‘과도한 규제’(23%) 탓

 - 가장 부담되는 입법은 ‘통상임금 등 노동입법’(35%) ... “피규제자와의 소통 부족이 문제”(39%)

 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기업 과반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기조가 변화하는 정책의 

일관성 부족과 경제변수 변동성 등을 이유로 국내 투자환경이 열악하다고 평가하고 있었

다. 또한, 기업 2곳 중 1곳은 기업관련 입법이 지속될 경우 국내투자 축소를 고려할 수 

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.

  대한상공회의소(회장 박용만)가 최근 외국

계 기업 201개사를 대상으로 ‘한국 투자환경

에 대한 인식 조사’를 실시한 결과, ‘국내 투

자여건이 열악하다’는 응답이 55.2%로 ‘여건

이 좋다’(44.8%)라는 답변보다 많았다고 12일 밝혔다. 

  최근의 투자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. 최근 3년간 투자매력도 변

화를 묻는 질문에 ‘비슷하다’(47.3%)이 답변이 가장 많았으나, ‘매력도가 떨어졌다’(32.9%)

는 답변이 ‘증가했다’(19.8%)는 응답을 웃돌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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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국내 투자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외국계기업들은 그 이유로 ‘정책 일관성 부

족’(32.5%)을 가장 많이 꼽았고, 이어 ‘경제변수의 변동성’(27.0%), ‘규제수준 과도’(23.4%), 

‘노사갈등과 반기업정서’(10.8%), ‘교육 등 사회인프라 부족’(6.3%) 등을 지적했다. 

  반면 투자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업들은 ‘산업경쟁력’(43.3%), ‘우수한 인

력’(32.2%), ‘중국시장 진출의 거점’(11.1%), ‘광범위한 FTA 영토'(6.7%), '생산기지로서 장

점’(6.7%) 등을 이유로 들었다. 

  작년 대비 올해 외국인투자규모에 대해서는 ‘작년과 비슷한 수준’(56.7%)이 될 것이라

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‘축소될 것’(29.4%)이라는 응답이 '증가할 것‘(13.9%)이라는 답변

보다 많았다.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 이유로는 ‘경기회복 불확실’(42.4%), ‘규제도입·

투자환경 악화’(37.3%), ‘한국내 수요감소’(16.9%) 등이 지적됐다. <‘기타’ 3.4%> 

  최근 도입되었거나 도입 논의중인 기업관련 입법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에 

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 ‘부정적 영향’(53.3%)을 가져오리라 예상했고, ‘별 영향 

없을 것’이라거나 ‘긍정적 영향’을 끼칠 것이란 응답은 각각 32.3%, 14.4%로 집계됐다.

  특히, ‘기업규제입법이 지속되면 한국에 대한 투자축소를 고려할 수 있다’는 기업이 

49.8%에 달해 과도한 기업관련 입법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나

타났다. <‘특별한 변화 없음’ 44.3%, ‘경제회복시 투자를 늘릴 가능성’ 3.9%, ‘투자철수 고

려가능’ 2.0%>

  기업관련 입법중 가장 부담이 되는 입법으로는 ‘통상임금,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입

법’(35.4%)을 첫 손에 꼽았고, 이어 ‘증세 등 조세입법’(28.9%), ‘영업시간·출점규제 등 유

통관련 규제’(11.9%), ‘공정거래·하도급 규제’(10.4%), ‘화평법·화관법 등 환경규제’(10.4%) 

등을 차례로 꼽았다. <‘기타’ 3.0%>

  기업관련 입법의 문제점으로는 ‘피규제자인 기업과의 소통이 불충분하다’(39.3%)는 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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견이 가장 많았고 ‘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 부족’(38.8%), ‘기업이 수용하기 어려울 만큼 

한꺼번에 과도한 규제 도입’(19.9%) 등이 지적됐다. <‘기타’ 2.0%>

  기업규제입법이 투자환경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‘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 추

진’(38.3%), ‘규제입법보다 사회 감시인프라 구축’(30.3%), ‘기업과 충분한 소통’(23.4%), 

‘정책추진의 속도조절’(7.0%)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. <‘기타’ 1.0%>

  외국인투자유치 증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‘정책일관성 확보’(36.3%)가 꼽

혔고, 이어 ‘규제완화’(27.9%), ‘인센티브 효율화’(22.9%), ‘주거, 교육환경 등 사회인프라 

구축’(12.4%) 등이 제시됐다. <‘기타’ 0.5%>

 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“외국인투자 증대는 경제발전의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

인데, 주요국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과감한 시도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작년 

외국인투자 유치규모가 감소했다”고 밝히고 “이는 경제성장동력 중 하나가 약화되고 있

다는 시그널인 만큼 노동, 조세 등 기업경영여건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

는 동시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, R&D센터 등 고부가가치 외국인투

자 유치정책과 규제개혁 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되어야 한다”고 말했다. 

< 조 사 개 요 >

□ 조사기간 : 2013.12.20(금) ∼ 12.30(월)

□ 조사대상 : 외국계기업 201개사

□ 조사방법 : 전화 및 팩스 조사


